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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기자—허윤] 사행행위 눈감은 법원 

 

사행성 게임에 대한 법원의 솜방망이 처분

이 결국 대한민국을 ‘도박 공화국’으로 전락

시키는 데 한 몫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

법원이 발행한 ‘2006년 사법연감’은 그 사

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사행성 게임제공 등 사행행위규제특례법 위

반으로 작년에 기소된 172명중 실형 선고를 

받은 사람은 9명(5.2%)에 그쳤다. 바다이야

기 등 사행성 게임이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

기 시작한 올 1월 이후에도 7개월 간 기소된 

181명 중 실형은 단 6명(3.3%)에 불과했다. 

 

사행성 게임기로 사행행위를 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에 처하도록 규정한 법조항을 법원이 앞장 서서 사문화시켜 버린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

가면 법원이 사행업소 주인 100명 중 95명 이상에 대해 사실상 면죄부를 줘 사행행위 확산

을 조장한 꼴이 됐다.  

 

법원이 사행행위에 눈 감은 것은 법관들의 사행행위에 대한 불감증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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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사법고시 동기

인 전효숙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새

로운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한 것

을 두고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당신

의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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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방의 한 판사는 “바다이야기 등 게임업소에 그렇게 많은 서민이 가는 줄 몰랐다”고 

고백했다. 다른 판사는 “검찰의 기소에 따라 법원은 판결을 내렸을 뿐 실형자 비율이 낮은 

것은 법원 책임이 아니다”고 발뺌을 했다. 

 

전 국민을 바다이야기 속에 빠뜨린 책임에서 법원이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이 더욱 

분명해 보인다. 

 

법원의 존재 이유는 ‘사회를 지탱하는 마지막 보루’라는 국민의 신뢰에 기초한다. 그러나 

최근 법조비리나 사행성 게임 처분 등에서 나타난 법관들의 모습은 국민의 삶과 유리된채

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문턱을 낮추고 서민들의 삶과 애환을 들여다보는 법관들이 

더욱 소중해지는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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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쓰기 (200자) 작성자 비밀번호

개혁지향적인 참신한 인사 

전형적인 '코드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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